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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결과

Ⅰ.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일본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FTA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FTA와

식량안보를 양립한다는 원칙에서 시장개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불

제를 확대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FTA와 동시에 실시되는 직불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의 유무를 비롯하여 어떠한 전업농이 형성될 것인

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홋카이도 논농업지대 및 밭농업지대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개황, 직불제의 효과와 문제점, 향후 의향 등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한다.

2. 출장자

○ 김태곤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3. 출장지역 및 기간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 삿뽀로(札幌)

- 토우마정(当麻町)

- 오비히로(帯広)

- 메무로정(芽室町)

- 오토후케정(音更町)

○ 2010년 11월 14(일)～19일(금) 5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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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항목

□ 홋카이도 농업조사

○ 농업구조 변화

○ 직불제 실시동향 등

□ 농가조사

○ 농업경영실태

○ 직불제 실시동향

5. 방문기관 및 면담자

□ 北海道農業研究센터

仁平 恒夫　 北海道農業研究센터 農業経営研究팀장

渋谷 美紀　 北海道農業研究센터 農業経営研究팀 主任研究員

島 義史　　 北海道農業研究센터 農業経営研究팀 主任研究員

□ 北海道 農政部

今井 聡裕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논농업担当課長

秋元 勝彦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논농업主幹

小桧山 久寿　北海道 農政部 食の安全推進局 農産振興課 밭농업主幹

□ JA北海道農協中央会

入江 千晴　　JA北海道農協中央会 基本農政対策室 次長

石田 健一　　JA北海道農協中央会 農業対策部 水田農業課長

□ JA当麻

西川 泰弘　　JA当麻 常務理事　

住田 昌之　　JA当麻 米穀課長

大柳 陽司　　JA当麻 米穀課 主幹

松田 武　　　当麻町 農林課長

□ 農家

安部 稔　　　当麻町, JA当麻 米米LOVE協議会 会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宮崎 良和　　当麻町, JA当麻 稲作研究会 会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帯広畜産大学

樋口 昭則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部門 農業経済学分野 教授

仙北 谷康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部門 農業経済学分野 準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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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根 久子　　北海道農業研究센터 芽室研究拠点 研究員

□ JA芽室

柴田 均　　　JA芽室 代表理事常務

野沢 亮　　　JA芽室 営農部 部長

西谷 洋人　　JA芽室　営農部 営農振興센터 센터장

□ 農家

西川 キミオ　 芽室町, 가족경영, 밭농업 40ha

竹中 章　　 音更町, 有限会社 竹中農場 代表, 밭농업 40ha

□ 공동조사자

酒井 冨夫　 富山大学 経済学部 教授

朱 俊峰　　 中国農業大学 経済管理学院 助教授

6. 조사일정

일자 일정 숙박지

11. 14(일)
출국(인천-삿뽀로)

KE876(10：05-12：35)

삿포로가든팔레스

011-261-5311

11. 15(월)

조사

홋카이도 농정부 농산진흥과

JA홋카이도중앙회 기본농정대책실

농업대책부

이동

삿뽀로(札幌)-아사히가와(旭川)(열차)

아시히가와그랜드

0166-24-2111

11. 16(화)

조사

JA토우마(當麻) 미곡과

농가(2)

상동

11. 17(수)

이동

아사히가와-오비히로(帯広)(열차)

조사

帯広畜産大学 地域環境学研究部門　

토카치가든즈

0155-26-5555

11. 18(목)

조사

JA메무로(芽室)

　농가(2)

이동

오비히로-삿뽀로(열차)

케이한삿포로

011-758-0321

11. 19(금)
귀국(삿뽀로-인천)

KE877(13：5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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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 결과

1. 홋카이도 농업구조

○ 홋카이도 농업은 일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규모면에서 보면

유럽 수준이며, 전업농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에 유사하다.

○ 2010년 농림업센서스 잠정치에 의하면, 홋카이도를 제외한 도부현 평균 호당

경영면적은 1.58ha이나 홋카이도는 23.26ha로서 도부현의 15배에 달한다. 참고

로 한국의 2009년 평균면적은 1.45ha에 불과하다. (그림 1)

○ 농가수는 2010년 163만 1,000호로서 이 중 홋카이도는 4만 4,000호, 도부현은

158만 7,000호이다.

- 주업농 비율은 홋카이도 72.7%, 도부현 20.7%이다.

- 전업농 비율은 홋카이도 61.4%, 도부현 26.8%이다.

- 참고로 2009년 현재 한국은 주업농 61.0%, 전업농 58.0%이다.

○ 홋카이도 내에서도 지역별 농업구조의 차이가 있다.

- 중부지역은 평야지역의 논농업지대이며, 수도·채소·전작 등이 중심이다.

- 남부지역은 중산간지역으로서 채소와 전작, 축산, 수도 등이 중심이다.

- 동부지역은 대규모 농업지역으로서 낙농지대는 낙농과 기타 축산이 중심이

고, 전작지대는 소맥이나 사탕무 등 전작과 낙농·채소 등이 중심이다.

○ 지역별 경지규모를 보면, 남부지역은 8.4ha에 불과하나 동북지역 낙농지대는

57.6ha에 달한다. 동북지역에서는 낙농은 호당 111두, 비육우는 227두 정도의

대규모 경영을 하고 있다. 참고로 동북지역의 전작지대에서는 전업농가는

40ha 이상을 경작하고 있으며, 농지는 2, 3개소 정도에 단지화되어 있는 등 경

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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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홋카이도의 호당 경영규모,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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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⑴ 도부현(都府縣)은 홋카이도(北海道)를 제외한 전지역

⑵ 일본은 2010년, 한국은 2009년 기준

자료：농림수산성「2010년 농림업센서스결과 개요(잠정치)」2010. 9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2010

그림 2 홋카이도 지역별 호당 경영규모,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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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홋카이도 농업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중부지역：평야지역의 논농업지대, 수도·채소·전작 중심

② 남부지역：중산간지역, 채소·전작·축산·수도 중심

③ 동북지역(낙농지대)：낙농·기타 축산 중심

④ 동북지역(전작지대)：전작·낙농·채소 중심

자료：홋카이도 농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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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생산 동향

○ 2008년 홋카이도의 농업생산액은 1조 251억엔으로 전국의 11.8%를 차지하며,

전국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홋카이도는 1984년이후 1조엔을

유지하고 있다.

○ 주요 생산물은 쌀이 전국의 7.3%, 소맥 61.5%, 대두 21.7%, 팥 88.5%, 감자

79.0%, 사탕무 100%, 양파 56.4%, 당근 30.8%, 호박 49.8%, 옥수수 46.1%, 무

11.1%, 생유 48.8%, 쇠고기 15.4%, 돼지고기 5.8%, 경종마 96.4% 등이다.

- 4대 작물은 맥류, 사탕무, 감자, 두류 등이다.

3. 지역산업 발전전략

○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여, 홋카이도는 지역

산업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을 기간으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상품개발이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 지역의 농가와 가공·유통업자 등에 의한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활

동을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가가치향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http://www.prep.hokkaido.lg.jp/ns/shs/Fukakachi.htm 참조

○ ‘소맥 체인지!’ 추진

- 홋카이도 내에서 가공·소비되는 소맥을 수입산에서 지역산으로 전환하는 ‘소

맥 체인지!’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가공, 소비 등의 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소비자·실수요자 니즈에 따른 소맥의 생산확대나 신상품 개발·판로확대,

소맥 체인지!운동의 PR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① 소맥의 생산에서 가공·유통, 소비 등 관계자에 의한 ‘소맥 체인지! 네트워

크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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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춘파 소맥의 식부확대, 수요에 따른 신품종 개발·보급

③ 신상품 개발, 판로확대 등을 추진하는 소맥 체인지! 모델 육성

④ 지역소맥을 사용하는 ‘소맥 체인지! 서포터 등록점포’의 보급확대 등에 의

한 소맥 체인지! PR활동 전개

- http://www.prep.hokkaido.lg.jp/ns/nsk/mamemugi/mugi_change_top.htm 참조

4. ‘홋카이도 농업·농촌 진흥조례’ 제정

□ 조례

○ 홋카이도는 농업의 건전한 발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을 확립하기 위하

여 1997년 4월 ‘홋카이도 농업·농촌진흥조례’를 제정, 홋카이도 농업·농촌을

귀중한 자산으로 육성하여 차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조례에서는 ‘홋카이도의 추진 자세’와 ‘농정의 기본적인 틀’ 등을 수립하여 지

역중시의 원칙에서 국가의 시책과 함께 홋카이도 자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

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6년 3월 ‘제3차 홋카이도 농업·농촌진흥 추진계획’

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 이 조례에 근거하여 ‘홋카이도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설치, 이를 재원으로 하

여 도민이 ‘농업이나 농촌’을 친근하게 접근하고 널리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비전과 전략：향후 10년 정도를 전망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방침

○ 식품：소비자와 생산자가 식품을 통하여 강한 연대감을 가진 농업·농촌

- 소비자의 신뢰에 지지된 안전·안심하는 식품의 시스템 구축

- 풍요로운 식생활을 확보하는 식량의 생산과 제공

- 지산지소·식육 등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 강화

○ 환경：‘환경’과 조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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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조화한 생산활동 추진

-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전원공간 창조

○ 주체：다양한 경영주체가 활발하게 활양하는 농업·농촌

- 차세대를 담당하는 다양하고 활발한 인재육성

- 지역농업을 지지하는 경영체나 조직 육성

○ 지역：개성을 살린 지역이 활성화하는 농업·농촌

- 개성을 살린 지역 활성화

- 농업과 교류·즐기는 장의 제공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의 장 형성

5. 농가조사

⑴ 安部 稔(当麻町 , JA当麻 米米LOVE協議会 会長, 가족경영 , 논농업 40ha)

□ 농업진입

○ 현 장소에서 3대째 농업경영이며, 본인은 1973년 고교 졸업이후 농업에 취업

한 후 계속 종사하고 있다.

○ 선대의 취농은 홋카이도 개척지의 입식은 아니며, 최초 미야기현(宮城県)에서

노동자로 이주, 후에 농장에서 농업노동자로 종사, 그리고 소작농으로 발전하

였다.

○ 조부대에서 1ha, 부친대에서 4ha, 본인은 32세가 되던 1988년 경영이양을 받아

서 현재 40ha로 규모확대를 하였다.

□ 가족구성

○ 가족 4명, 부인(55), 장남(29, 후계자), 모친(83)

○ 장남은 삿뽀로낙농대학 출신, 8년전 취농, 겨울철은 제설작업 등 농외취업

□ 경영개황

○ 경영규모는 논 40ha, 작업수탁 2ha, 공동작업 30ha(임차 28ha, 전작 2ha) 등이다.

공동경작은 임의단체인 후루사토영농조합을 설립하여 경작 중이며, 당초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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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7인 조합이다.

○ 규모확대를 추진하면서 기반정비를 통하여 구획도 확대하고 있다. 고령화, 농

업자연급 수급 등으로 인근에는 임대가 늘어나고 있다.

○ 주요작물은 쌀, 수박, 호박, 메밀, 지력증진작물 등

- 쌀 36ha, 수박 0.4ha, 호박 2ha, 메밀 3ha 등

- 답리작은 하지 않고, 연맥으로 지력증진

- 전작은 메밀(3ha)과 연맥(0.8ha) 등 3.8ha(전작률 10%)

○ 본인, 부인, 장남 등 3인 종사

- 처와 장남에게 월 30∼35만엔 지급

○ 계절고, 일고 등 고용

- 노임은 1일 12,000엔, 시급 750엔

○ 모내기후, 수박전정, 호박식부, 논두렁 풀베기는 부자가 연 2회 실시

○ 40ha 식부

- 소유지 28ha, 임차 12ha(임차료는 8,000엔, 11,000엔, 14,000엔, 16,000엔/10a)

○ 판매금액

- 2009년 5,000만엔(직불포함 6,000만엔, 전작장려금 100만엔)

- 금년은 1,000만엔 감소예상

○ 향후 의향

- 자식의 판단에 의존

- 규모확대는 포기, 단지 논에 집중

- 호별소득보상직불금은 500만엔 예상되나 기반정비 등이 바람직

⑵ 宮崎 良和(当麻町, JA当麻 稲作研究会 会長, 가족경영, 논농업 40ha)

□ 농업진입

○ 조부가 토야먀현에서 입식, 부친 거쳐 3대째 경영

○ 조부는 소작농에서 출발, 부친대에서 농지개혁으로 자작농

○ 당초 1.5ha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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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고졸 후 1970년 18세부터 농업취업, 당시 7ha, 현재 59세 40년 경력

- 겨울철 농한기 트럭 운전, 택시운전 등

□ 가족구성

○ 본인(59), 처(53)

○ 장남(33), 자부(30), 손자 2남 2녀

- 장남은 겨울철 제설작업 부업

□ 경영개황

○ 40ha 경영, 20ha 자작, 20ha 임차(지주 10인)

- 논 30ha(쌀 식부), 밭 1ha, 전작 10ha

- 농지는 집근처에 20ha, 제2거점 20ha

○ 상기 외에 7인 공동경작 30ha 추가

○ 최근에도 지주 희망으로 농지 매입

- 10년전부터 매도자 증가, 농지시장이 매입자 주도로 역전

○ 작목

- 쌀 30ha

- 전작으로 대두 2ha, 연맥, 메밀, 채소, 호박 등

○ 판매금액은 가격하락으로 2010년 3,000만엔 예상

- 공제금·직불금·전작 장려금 1,000만엔

○ 직불제 단가가 발표되자마자 미가하락 시작

- 미가하락의 제1요인

- 당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작용, 경영존립 불가능

- TPP는 자급률 목표와 양립 불가능

○ 향후 의향

- 쌀 식부 50ha 목표, 면적 늘려도 수입증가 보장은 없지만 확대

- 품질 차별화하여 직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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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西川 キミオ(芽室町, 가족경영, 밭농업 37ha)

□ 농업진입

○ 조부가 니이가타현에서 입식, 농업 시작

○ 부친은 1933년생, 이린시절 이사

○ 35세 경영이양, 27년간 농업종사

□ 가족구성

○ 본인(52), 처(50)가 농업 전종, 본인은 농한기 스키장 취업(12월∼3월)

○ 장남(26) 농협 임시직, 농업계속, 겨울철 제설작업

○ 장녀(24) 별거

○ 모친(75) 농작업

□ 경영개황

○ 27년전 30ha로 시작, 현재 밭 37ha

- 소맥 13ha

- 사탕무 10ha

- 감자 6ha

- 옥수수(스위트콘) 2ha

- 우엉 1.2ha

- 팥 3ha

○ 윤작체계

- 소맥-사탕무-감자-소맥

- 소맥-사탕무-팥-감자-소맥

○ 농지는 10ha 구획 3매, 4ha, 3ha 등 5매로 구성, 전부 1km 이내에 위치

- 인근 밭은 당초 1구획이 30ha로 정비(가로·세로 540m 정방형)

○ 향후 의향

- 소득원 작물은 우엉, 풋콩 등의 가공

⑷ 竹中 章(音更町, 有限会社 竹中農場 代表, 밭농업 4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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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진입

○ 1915년 조부가 기후현에서 이주

○ 전후 30ha 시작

□ 가족구성

○ 본인(35), 처(28), 자(2)

○ 부친(60), 모친(59)

○ 조부(85), 조모(84)

□ 경영개황

○ 밭 40ha(중 임차지 2.8ha), 3단지 11매, 1.5km 이내에 위치

○ 임야 7ha

○ 인근 9호의 낙농가로부터 퇴비 구입

○ 2006년 법인화(유한회사)

○ 재배작물

- 소맥 15ha

- 대두 2ha

- 사탕무 7.5ha

- 팥 3.6ha

- 고구마 6.8ha

- 아스파라가스 2ha

- 기타 콩 3ha 등

□ 향후 의향

○ 직불제는 경영안정에 유익, 일단 안심하고 경작가능

○ 전작 4품목(소맥, 대두, 사탕무, 고구마)에 집중

○ 서양파 도입 시험 중

○ 학생들의 농작업 체험 등을 활용한 교류확대로 농업에 대한 이해, 판매

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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